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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실버 코너는 큰 글씨로 표기합니다.

‘뒷방 늙은이’를 거부하는 시니어들이 있다. ‘뒷방 늙은이’를 거부하는 시니어들이 있다. 
젊은 층 못지않게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고, 자신을 위한 소비에도 적극적이다. 젊은 층 못지않게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고, 자신을 위한 소비에도 적극적이다. 

이들이 ‘덕질’에 뛰어들며 새로운 ‘엄마·삼촌 팬’ 문화를 만들고 있다. 시작은 MZ세대와 비슷했지만 이들이 ‘덕질’에 뛰어들며 새로운 ‘엄마·삼촌 팬’ 문화를 만들고 있다. 시작은 MZ세대와 비슷했지만 
남다른 재력과 소비력으로 차원이 다른 덕질을 보여주는 ‘오팔 세대’를 알아보자.남다른 재력과 소비력으로 차원이 다른 덕질을 보여주는 ‘오팔 세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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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팔세대’ 
새로운 문화 트렌드 엿보기

오팔세대, 다시 등판하다

그동안 50~60대 연령대의 사람을 ‘시니어’라고 부르곤 

했다. 하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

과 의학의 발전은 노화를 늦추고 여가시간을 늘리는 데 

일조했다. 요즘의 50~60대는 전쟁 후 베이비붐 세대로 

태어나 한국의 발전을 역동적으로 경험하였고, 이제는 

은퇴를 앞두는 시기에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한다. 트

렌드에 민감하고 취미생활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으

며 제2의 전성기를 이루는 이들을 우리는 ‘오팔(OPAL)

세대’라고 부른다.

오팔(OPAL)세대의 OPAL의 어원은 니시무라 아키라

가 2002년 ‘여자의 지갑을 열게 하라’라는 저서에서 

시작했다. OPAL은 ‘Old People with Active Lives’로서 

50~70대의 ‘액티브 시니어’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의적 의미로 베이비부머를 대표하는 58년생 개띠의 

58을 의미하기도 하며 모든 보석의 색을 품고 있어 보

는 방향에 따라 다른 색을 보여주는 보석의 한 종류인 

‘오팔’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오팔세대는 구매력이 큰 소비자로서 주목을 받

고 있다. 이는 백화점의 트렌디한 컨템퍼러리 브랜드의 

50대 이상의 매출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전

체 매출의 50% 정도를 50대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다

면 오팔세대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오팔세대의 특징

바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여유 있는 라이프 스타

일’, ‘향수(뉴트로)’, ‘트렌드 민감성’이다. 먼저 오팔세대

는 1980~200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 정도

로 높은 고도 성장기에 청년시절을 보내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고,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금융과 부동

산으로 자산을 형성하였다. 때문에 소득과 소비에서도 

이전 세대에 비해 비교적 여유롭다. 따라서 여유로운 경

제력을 바탕으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이템에 몰두

하고, 즐기며 은퇴 후의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오팔

세대가 소비의 주체가 되고 트렌드에 민감하다 하더라

도 중년의 감성에서 갑자기 10대의 감성이 될 수는 없

다. 즉 10대 위주의 패션브랜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중년 브랜드에 새로운 라인을 추가해 시대의 흐름을 반

영한 트렌디한 클래식을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오팔세

대는 퇴직 이후의 삶을 여가시간을 보내는 데 많은 노

력을 기울인다. 젊은 시절 못해본 것을 경험하며 나를 

위해 투자하고, 안 가본 곳을 여행하며, 문화생활을 즐

기는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지인들

과 연락하며, 쇼핑을 하고 맛집을 가는 등 최근 트렌드

를 따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롭게 부상한 오팔세대는 나이 많

은 사람의 부류가 아니라 세분화된 라이프 스타일이라

고 봐야 한다.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추구하는 

가치가 뚜렷한 오팔세대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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